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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식품 수출
‘역대 최고’

결혼·출산 최저 … 이혼은 늘어

지난해 농어가 소득 9%대 증가
“지원금 영향”

올 1분기(1~3월) 출생아 수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쓰면서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주저앉

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출산이 많은 

1분기에 0.8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

로 줄었고, 이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늘

었다. 

지난 26일‘서울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이 이날 발표

한‘3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분

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 5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0.88명에 그쳐 지

난해 1분기(0.91명)보다 0.03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으로 1명을 밑돌았다. 특히 지난해 2분

기부턴 4개 분기 연속 0.8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에도 지난해 농어가의 소득이 

늘었다. 농어업 수익이 양호했던 가운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공적 지원이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 26일‘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4천503만 원으로 전년

1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

한 7만 7557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7,039명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4분기부터 6분기째 이어지

고 있다. 

혼인 건수는 4만 8,0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17.6%나 줄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만 5,206건으

로 3.5% 늘었다. 이혼이 증가한 건 2019년 4분기 이

래 처음이다. 특히 동거 기간 20년 이상인‘황혼 이혼’

이 16.9% 급증했다.

인구이동은 주택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의‘4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면 이

동자 수는 5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 줄었

다. 주택경기 지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이동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 식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됐다.

지난 27일‘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지

난해 축·수산물과 음료·주류를 제외한 한국식품 

수출액은 2019년보다 14.6% 증가한 42억7천900

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에서도‘집콕’생활이 늘면서 라

면, 포장만두, 소스류 등 간편식품이나 간편조리용 

소스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 라면(6억400만 달러)

이 29.2%, 즉석밥(3천700만 달러)이 53.3%, 포장만

두(5천100만 달러)가 46.2% 증가율을 보였다.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 수출도 약진

했다. 김치(1억4천500만 달러) 수출은 37.6% 증가

했고 고추장(5천100만 달러)과 된장(1천200만 달

러) 도 각각 35.2%와 29.1% 증가했다.

 

주요 해외 시장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늘

며 시장 순위도 뒤집혔다. 대미 식품 수출액은 7억

9천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3% 늘며 1위로 올

라섰다. 2019년까지 한국식품 최대 시장이었던 일

본은 3위로 2계단 내려갔다. 대중국 식품 수출은 

17.2% 늘어난 7억4천만달러였다.

관세청은“이동제한과 자택격리 장기화로 보관·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로 한국 음식도 문화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아진 것이 수출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분

석했다.

보다 9.3% 증가했다. 2018년

(10.0%) 이후 2년 만에 높은 증

가율을 기록했다. 이전소득이 

2019년 1천123만 원에서 지난

해 1천426만 원으로 27.0%(303

만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전

소득에는 재난지원금과 공익직

불금, 기초연금 등 공적지원금

이 포함된다.

농업소득은 1천182만 원으

로 15.2% 늘었고 농업외소득

은 1천661만 원으로 4.1% 감소

했다.

지난해 어가의 평균소득은 5천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이는 2003년(10.8%)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어가 역시 이전소득이 1

천433만 원으로 27.7%(311만 원) 늘어난 것이 소득 증

가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어업소득은 2천272만원으로 9.9% 늘었다. 패류 등 

양식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어업외소득은 1천296만원으로 2.8% 줄었다.

▲ costco 매장에 진열된 한국 라면. 사진=농심

▲ 지난해 농어가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래픽=통계청 자료 편집


